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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창12:1-3)

†행 동 지 침†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Almighty God, creator of the universe, the bravest of the 
brave! Since you called and chose us, you loved to die. There is 
no such a great blessing.

“But now, this is what the Lord says-he who created you, 
O Jacob, He who formed you, O Israel: ‘Fear not, for I have 
redeemed you; I have summoned you by name; you are mine’” 
(Is 43:1).

The meaning of the word, Jacob is ‘to hold heel’. When 
Esau was in his mother’s womb, Jacob held heel to come out 
before Esau. Because Jacob did not come out from his mother’s 
womb before Esau, the word, Jacob also has another meaning, 
‘a failure’. People can see him as a failure. However, God never 

makes any failure. The name, Jacob was directly changed into Israel. The 
word of Israel means, ‘Competed with God 
and won.’ In other words, Jacob was changed 
from a failure into a victorious life by God.

Now, even though our life is in a hard 
and difficult situation, we will not be 
disappointed, because God who changed 
Jacob, a failure into victorious Israel can 
change our life into a victory. 

“Since you are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and because I love you, I will 
give men in exchange for you, and people in 
exchange for your life” (Is 43:4). 

God considers how much precious and 
honored we are, and how much he loves us, 
in the mean time, He gives Egypt for ransom 
in order to atone for our sins, and Cush and 
Seba in our place (Is 43:3).  

Because God has already made the works 
of love, compassion, grace, and blessing, we 
have only to believe in the truth. In other 
words, because God has already achieved 
the love, compassion, and blessing, it is said 
whoever believes this can be saved and 
blessed.

My beloved Christians,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Heb 11:6).

That is right. Without faith, we cannot please God and enjoy the 
salvation, love, and blessing that were prepared by him. The faith makes 
us passionate, makes us do our best, and makes us wise.

“For my own sake, for my own sake, I do this. How can I let myself be 
defamed? I will not yield my glory to another” (Is 48:11).   

The reason why we after all take a victory is because of God’s glory. 
God never gives us up the glory for himself, or lets us fall down.

By becoming fully faithful Christians just like David and Moses who 
took a victory, and by taking a victory with our faith, I sincerely pray that 
we will give glory to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You Are Mine
(Is. 43:1-7)

이사야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용사이시며 우리를 죽
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택한바 되어 우리를 불러주시니 이
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
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라”(사 43:1). 

야곱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다’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에
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자 야곱이 먼저 나가려고 발뒤꿈치를 잡은 
것입니다. 먼저 나가지 못한 야곱은 그래서 실패자란 뜻도 있습니
다. 사람들은 야곱을 실패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실패작이 없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곧바로 이스라엘로 바뀌
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
곱은 실패자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 가
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실패
자 야곱을 승리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하나
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
문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
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
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사 
43:4).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
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지불하시
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스와 스바를 
값을 치루시겠다고 하십니다(사 43:3).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복의 
역사들을 이미 다 이뤄 놓으셨으므로 우리만 그 
진리를 믿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과 긍
휼과 축복은 이미 허락 되었으므로 누구든지 이
것을 믿는 자라야 구원을 얻고 복을 얻게 된다
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

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
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
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도 없
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구원과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열정적이게 만들고, 최선을 다하게 하며, 우리로 지혜롭게 합
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사 48:11). 

우리가 결국 승리하게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
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넘어지게 내
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부요한 자들이 되어 다윗이나 모세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
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
다. 

너는 내 것이라 
(사 43:1-7)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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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을 의지하고 살 때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

다.

(2)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증가시키라
누가 염려하지 않으며 살아가는가? 하나님 지식이 

확실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증적으로 증가

되어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이심을 믿는 성도가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능

을 믿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

심을 믿는 성도가 될 때 염려로부터 자유자가 된다. 

신자를 영어로 beliver 라고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능과 약속과 사랑을 믿지 못한

다면 그는 실로 불쌍한 자이다. 

(3)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모든 일을 계

획하고 추진하며 이루어 나가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없

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선권을 바르게 정할 줄 알아

야 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리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마 6:33).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고 그 다음에는 세상 나

라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 열심히 찾으면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

의 것을 얼마든지 주신다고 하신다. 엄마만 찾으면 우

유병도 나오고 과자도 나오고 기저귀도 갈아줄 텐데 

엄마는 찾지 않고 우유병만 찾고 다니는 아기는 결국 

아무 것도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훌륭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그 사랑을 받기 위

해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잘 믿는 자가 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근심이 다가올 때 우

리는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염려 앞에서 베

드로처럼 떨지 말고 염려가 올 때 우리는 즉각적이고

도 자동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이것은 훈련

을 통해서 가능하다. 염려가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

이 올 때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의

지를 먼저 가져야 된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

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고 하셨으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자.  (다음 주 계속)

- 교회 표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 경배 찬송 : 5장

-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로 현재 봉사 중인 자는 2년, 

   이후 연장 시에는 3년의 임기를 두는 것으로 한다.

- 문화의 기독교화라는 교회 목표를 실현하고 결혼

   예식 간소화를 강조하기 위하여 교회내외에 일체

   의 축하화환 반입 및 설치를 금지한다.

- 예식과 관련하여 사례명목의 일체의 금품을 수령

   하지 아니한다.

- 혼주가 하객에게 제공하는 피로연 식사에 관하여

   티켓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총회주일을 9월 첫째주일로 시행하고 당일 헌금

    중 일정액을 총회헌금으로 한다.

- 교회 직분자 양성부 수료자에게 신임서리집사 

   교육을 면제한다.

- 타 교회 장로로 우리교회에 전입되어 성실히 봉사

   하는 이를 협력장로로 하되 본 교단 총회가 인정하

   는 교단 교회 출신으로 하고 그 외에 교구목사와

   교구장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당회

   의 결의로 협력장로로 임명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

   는 장로는 무임장로로 호칭하기로 하다.

- 유초등부 연합2부 예배를 2016년도에는 예배 분리

  는 하지 않고 예배 후 교육만을 분리 실시하여 경과

  를 검토한 후 예배 분리는 추후 다시 논의한다.

-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12개월~ 36개월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중 단기 교육으로

 『영유아부 아기학교』를 신설한다.

- 장년부 오후반 명칭을 장년2부로 한다.

- 청년부 예배시간을 주일3부 예배시간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 출판국(순례자)에 소속되어 있는 사료정리팀을 

   멀티미디어부로 이관한다.

- 장학금 지급지침을 일부 개정한다.

- 월요일을 교역자 공식 휴일로 하되 사역이 있는 

   월요일은 당연 근무로 한다.

- 2016 전교인 체육대회는 교구별로 실시한다.

서울교회는 교회의 안전과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해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 차

단기 운용을 앞두고 서울교회에 등록한 모든 성

도 가정의 차량 등록을 받는다. 

사무국에 비치된 차량등록 카드에 본인의 기

본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12월 27일까지 등록하

기 바란다.  주차 차단기는 새벽기도회와 주일에

는 하루 종일, 수요일에는 1, 2부 예배 시간 전후 

2시간, 금요기도회 시간 전후 2시간과 특별 행사

시에는 완전 개방할 예정이다.

2016년도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비전2020 운

동, 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자 접수를 사무국에서 

받는다. 

내년에도 따뜻한 나눔을 통하여 이웃과 민족

과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

도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교회학교 교사총회가 오늘 3부예배 후, 본당에서 

열린다. 참석대상은 교회학교 전담 교역자 및 교육국

장, 부장, 부감, 전체교사이다. 전원 참석 바란다.

강낙훈 강석조 강승웅 공민호 곽숙 권성열 김가순 김광룡 
김규송 김금희 김도훈 김미성1 김민아 김숙자 김순영 김양
경 김연희 김영현 김유리 김은순 김은희3 김정자 김정희10 
김홍기3 김홍선 남태영 남현주 노제현 노종렬 문남이 문수
자 문영수 민의랑 박길자 박분옥 박상운 박철용 배은희 백
경애 백승갑 서영희 서은석 송금자 송민정 송인현 송희경 
양원호 여현주 옥종호 유미숙2 윤명구 육순자 윤형준 이상
윤 이상호2 이성우 이신애 이영기 이윤진 이진숙 이학주 
임광우 임영숙 임종태 장정화 전미경 전숙향 정미자 정윤
희 정일재 정창평 조상계 조애자 진경자 차영도 최규초 최
성옥 최원석 한미희 한혁수 허훈 허희승 홍정란 최원석

우리교회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상임대

표 이종윤 목사)의 일환으로 검소한 혼례운동을 전개

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15일(화) 오후 2시, 이화여

대 대학교회에서 <검소한 혼례운동본부>(본부장 이

광자 전 서울여대 총장)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노철 담임목사가 참석하여 서

명한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2016 새해에 바뀌는 것들 서울교회 성도 차량 등록 접수중

2016 농어촌100교회
한가정 한선교사 / 비전2020

후원자 모집 

교 사  총 회

2015년 2학기 장년부 수료자 명단

검소한 혼례운동본부와 
서울교회 MOU 체결

- 사무국에서 접수 -

- 오늘, III부 예배 후  본당에서 -

12월 15일(화) 오후 2시
이화여대 대학교회 - 12.13(주) : 3부 예배 후 교사 총회

    성탄축하찬양(가브리엘찬양대) -찬양예배 시 
- 12.20(주) : 세례식, 성탄축하 특별행사 
                  (교육부서 전체) 찬양예배 시
- 12.24(목) : 성탄 전야예배
- 12.25(금) : 성탄절 새벽예배 - 오전 5시 
          성탄절 축하예배 - 오전 9시, 11시 
- 12.27(주) : 항존직 은퇴식, 장로안식년, 
- 12.27(주) : 장한 어머니상 시상, 
- 12.27(주) : 주간성경공부 시상 - 찬양예배 시
                   특별제직회 - 찬양예배 후
- 12.31(목) : 송구영신예배
                   오후 11시20분~2016년 1월 1일(금) 
                   오전 0시 30분 

12월 주요행사

근심에서 자유를 얻는 비결 - II
(마 6:19-34)

(1)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라 
하나님은 인간을 돌보실 뿐 아니라 인도하시고 사

랑하시고자 하는 의도(will)를 갖고 계신다. 그 하나님

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하

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미래 사항이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근심하지 아니한다. 염려는 불신의 열매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정한 자가 되어

야 한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했다 해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형편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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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 드리는 복되고 기쁜 성탄

절을 맞이하여, 가브리엘찬양대

에서는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

의 찬양’을 드리기를 바라는 백

경화권사님의 지휘로, 헨델의 

메시아 중 제1부 예언과 탄생과 

제2부 수난 중 할렐루야를 준비

하여 12월 13일 주일 오후5시에 

드립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모든 기쁨

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많은 찬양가운데 가장 감격스러운 찬양의 하

나로 꼽히고 있는 '메시아'는 헨델이 57세가 되던 

해인 1742년 4월 12일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초연되었는데, 올해로 273주년 됩니다. ‘메시아’

란 말은 ‘기름을 부은 자’란 뜻으로 예수 그리스

도를 말합니다. 

헨델의 메시아는 탄생, 수난, 부활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시아의 가사는 ‘찰스 제넨스’

가 지었는데. ‘인간 스스로가 운명을 변경해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을 거부하며 ‘오직 성경’을 토대

로 한 가사전달을 의도했습니다.

24일 만에 완성된 메시아는 연주시간이 2시간 

총 259페이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영감 

받아썼다는 증거입니다. 메시아 작곡을 마치고 

악보 끝부분에 자필로 ‘SDG’ 라고 썼는데, 이는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라

는 뜻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

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곡과 아리아와 합창이 나오는 메시아 곡은, 

1부 이사야 선지자의 구원의 예언, 심판의 도래, 

그리스도 탄생 예고, 목자에게 나타나 기쁜 소식

을 전하는 찬양, 그리스도의 치유와 구속, 2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찬양 

드리며, 3부는 구속에 대한 약속으로 시작하여 

최후의 승리와 그리스도를 향해 찬양을 드립니

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꼭 오셔서 함

께 기쁨을 나누며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길 거듭 

소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도에 

호산나대학을 졸업하는 사무자동

학과 김종열입니다.

2013년 호산나대학을 입학하면

서 소중한 친구와 선배 그리고 교

수님을 만났고 서울교회 사랑부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

니다.

2015년 4월초부터 서울도서관에

서 도서 업무 및 사서보조 실습을 하다가 7월 서울

과학전시관 사서보조로 조기 취업되어 지금까지 근

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산나대학을 알기 전에는 의기소침하고 사

람들과 눈도 맞추지 못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한

다는 자체도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호산나대학을 다니면서 수업과 더불어 학

생회, 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

게 되었습니다. 호산나대학에서 많은 교수님들의 도

움이 없었다면 저의 변화된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

을 것 같습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등록금 마련에 부모님께서 

힘들어 하셨지만 서울교회에서 주신 장학금으로 무

사히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의 직장에 취업

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저의 월급 100만원을 감

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 합니다.

저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감사드리며 서울교회와 호산나대학

에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형열 장로
(가브리엘 찬양대 

대장)

김종열 성도
(사랑부)

성탄절기 찬양 - 가브리엘 찬양대

나의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눅 3: 4~6)

나를 변화시킨 호산나 대학

다양한 대학생활과 직업훈련을 
교육 중인 호산나대학교



 

샬롬! 바쁜 병원진료 및 검사일정을 

보냈다는 핑계로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

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갑상선암 수술뒤에 따르

는 검사로 5년동안 전이가 되었는지를 

염두에 둔 폐검사와 골다공검사, 경동맥

검사, 혈액, 소변, 복부 초음파 등에서 검

사결과가 모두 이상소견 없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내년 8월이 5년차로 1년만 더 

잘 관리하면 안전한 상태로 접어듭니다.

2015년 11월 13일 케냐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케

냐 나이로비는 교항의 방문을 기념하여 하루 임시공

휴일로 정하여 어수선한 분위기속에 있지만 안전을 

유지한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지금 11월 우기철로서 엘리뇨현상으로 많

은 양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도 지붕

이 새어서 양동이를 받쳐놓고 밤을 나기도 하고 창문 

사이로 물이 들이쳐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비포장 

도로사정과 낮은 지대 집들이 물이 빠지지 않는 배수

시설로 물이 도로 위로 넘쳐나고 진흙더미에 차와 사

람들 모두 빠지고 빼내고 난리입니다. 

그렇지만 세워 놓은 물탱크에는 빗물이 가득차고 

넘쳐 얼마간은 넉넉히 물을 사용할수 있기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마사이부족 에세끼학교의 학생이 늘어

나 220명의 학생들을 급식과 음악교육으로 섬길수 

있는것도 서울교회의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기

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여 드립니다. 

 

기 도 제 목

1. 마사이 지역을 지속적으로 섬기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여 이 지역을 운행할수 있는 차량이 절실히 필

요합니다. 마사이지역은 나이로비에서 왕복 7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하며 그중에 28km(왕복)구간 80분

은 비포장 도로를 달려야 합니다. 

미전도종족이며 문화와 교육의 소외지역인 마사

이지역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며 양육하는데 

더욱 잘 섬길수 있겠습니다 

2. 2년전에 10명으로 시작한 2년제 전문교육기관

인 전문인 사역자 양성학교 아마니 리더쉽스쿨 첫번

째 졸업식이 12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지역 주

민과 학부형 등 60여명을 초대하여 진행할 계획입니

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교회와 지역사회의 새로운 일

꾼으로 사역자로서의 첫발을 내딛고 나아가 맡은곳

에서 최선을 다 할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3. 마사이 에세끼학교 어린이 220명과 교사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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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및 집회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 이종윤 원로목사는 14일(월) 고 김상철장로추모, 미래한
국, 세이브NK 송년의 밤 행사에서 설교한다. 15일(화) 새로
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검소한혼례운동 결의대회 인사말
을 한다. 18일(금) 국민운동상임. 공동대표회의에 참석한다.

■ 연주 : 4교구 백경화권사(가브리엘찬양대 지휘자) -  셰
익스피어의 오색변주<콘서트 오페라> 지휘 . 12월15일(화) 
오후 7시30분.평촌아트홀

■ 주일식당봉사 : 뵈뵈 전도회(12.13)
             빌립 선교회(12.20)

■ 금주의 식사 제공 : 손복주 집사 김선희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동 정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대림절 셋째 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
생과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소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2. 2016년도에 바뀌는 교회의 모습들을 잘 숙지하여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여 더 큰 부흥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3. 우리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들마다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보고 - 케냐

■ 특 별 찬 양 ■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가브리엘찬양대(대장: 

최형열 장로)의 성탄축하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

린다. 백경화 권사의 지휘로 G.F.Handel 작곡의 오라

토리오 “메시아”의 ‘예언과 탄생’ 부분을 찬양하며 오

르가니스트 차주연 집사, 피아니스트 임아름 성도, 팀

파니스트 윤주일 집사가 연주하고 곡중 독창을 소프

라노 서수민, 임다빈, 알토 정미랑, 테너 이희준, 베이

스 이장기 대원이 담당하며 아멘관현악단이 협연한

다.

⋅ 주일1부헌금 : 전보 박명희 

⋅ 할렐루야 찬양대 : 추가 테너 - 정인주

⋅ 임마누엘 찬양대 : 추가 피아노-이주희 전보 알토-주의현

⋅ 은빛 찬양대 : 추가 남성- 손복주  여성-김선희8

⋅ 아멘 관현악단 : 대장-조웅기  부대장-최춘숙

             추가-플룻 남선영 삭제 오르간 이주희

⋅ 유치부 : 부감-신호용   전보-홍성모

⋅ 초등부 : 부감-박명희   전보-신혜진1

⋅ 유초등2부 : 부감-강은경  전보-오가연

⋅ 어린이찬양예배 : 부감⋅ 윤도희 전보 윤용미

⋅ 디아스포라부 : 추가 김용균1

⋅ 새가족부 : 영접팀글자삭제 추가 최성희 배경옥 한문영

⋅ 식당관리부 : 전보 전두병

⋅ 차량관리부 : 

    2부팀장-조서현  전보-유윤상 신봉하

   추가 권장환 김광룡 박권선 박태엽 유윤상 이겸손

          이태승 전두병

⋅ 비전2020운동본부 : 추가 장인원

⋅ 군선교사 도고팀 

   추가  도고1팀-김광민 박민숙

  추가 도고2팀-오충례 나영숙 성수경 윤수엽 황정

아 윤분남 유영숙 신호용 김설아 김혜언 박은영 김숙

자 김정제 윤민정 윤자영 안명심

⋅ 상담부 : 추가 법률-양세헌

⋅ 의료선교부 : 추가 서병권 조은정3

2016년도 섬김위원 추가임명

에세끼교회 교인 200명, 아마니 음악학교 8지역 

학생180명과 교사 6명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

는 모든 사역에 감사하며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김낙형 오정녀선교사


